
경기도 체육진흥센터 설립을 우려하는 이유

경기도가 산하 체육진흥센터 설립 문제로 시끄럽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부패한 경기도체육회를 대신하겠다며 ‘경기도체육진흥
센터’ 설립에 열을 올리고 있다. 

경기도체육진흥센터의 설립은 사실상 경기도체육회가 진행해 온 대부분의 체
육사업의 수행과 예산 집행을 경기도로 이관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경기도체육회는 껍데기만 남고, 사실상 경기도가 그간 체육회가 해 온 일
을 대신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지난해 경기도의 감사에 적발되어 상당부분의 위법, 부당 행위가 적발된 
경기도체육회가 원인 제공을 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렇다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선출직 민선체육회장 체제를 새롭게 출
범한지 1년 남짓한 경기도체육회를 사실상 해체하는 처방은 분명 크게 잘못되
었다. 

경기도체육회 감사 결과 문제점들이 적발되었으면, 법에 따라 처벌하고 재발방
지를 위한 조치를 통해 건전한 체육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상식적인 
처방이다.

치유 대신 잘라내는 처방을 택한 것이다. 손가락이 곪았다고 짜내는 대신 잘라
버린다면 그걸 누가 제대로 된 처방이라고 생각할까. 

경기도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엄연히 인정하는 단체다. 특히 해당 법안
이 일부 개정되면서 지방체육회가 특수목적법인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고, 전국
의 지방체육회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6월이 되면 모두 특수목적법인으로 
전환된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 전국에서 경기도만 유독 산하에 체육진흥센터를 만들고 



체육회 기능을 대신하게 하겠다는 것은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의 취지를 철
저히 무시하는 처사이다. 특히 국민체육진흥법은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
의 당연직 체육회장 겸직을 금지시키고, 민간 체육인 중에서 회장을 선출하도
록 하였는데, 이같은 법 취지와도 크게 어긋난다. 

이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체육진흥센터 설립이 강행된다면 이는 비
단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간신히 민선 체제로 자리잡고 있는 전국의 지방
체육회에 찬물을 뿌리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1년 남짓 남은 지방선거에서 기존 체육회장과 뜻을 달리하는 지자체장이 당선
될 경우, 경기도의 전례를 따라 얼마든지 체육진흥센터 설립을 통해 얼마든지 
기존 체육회를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잖아도 체육회 예산이 지자체에 종속되어 있고, 지자체장와 지방의회의 심
기를 건드릴까 조심스러운 지방체육회가 ‘체육진흥센터’라는 이름만 거창한 관
치기구의 탄생에 전전긍긍하는 이유이다. 


